
합성수지 새 가격체계 암중 모색
4월부터 가동률 80~85% 기준 K G당 1 5엔 정도 인상 추진

일본의 폴리올레핀 기업들이 공급과잉 및 시세 약화의 영향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새로운 가격체

계를 세워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즉, 풀조업을 기준으로 했던 제품가격을 80~85% 가동을 전제로 한 새 가격을 설정할 목적으로 9 2

년 4월을 목표로 k g당 1 5엔 정도 인상을 추진, 수요자 업체와의 절충에 나서고 있다.

일본은 과거 제2차 파동, 구조불황시 6 0 ~ 7 0 %선의 가동을 기준으로 가격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

데, 4년간의 호황에서 반전, 경기정체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저가동으로 인한 채산

성 악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 

일본의 PE, PP 등 폴리올레핀 각사의 수익은 9 1년 7월 이후 급속히 악화, 채산성이 낮아지고 있으

며, 원료인 나프타는 안정되어 있지만 물류비 등의 코스트 상승 요인이 거듭됨과 더불어 9 0년의 걸

프 위기를 계기로 한 1 0 ~ 1 2월 대폭적으로 인상된 가격도 9 1년 들어 나프타 가격의 하락과 연동, 가

격이 인하되고 있다.

또한 한국 및 일본의 증설, 유럽 미국의 경기악화 등 수급이 불균형하고, 국제시세가 하락, 채산성이

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, 석유화학 각사는 9 1년 7월 이후 기업별 감산을 단행하는 등의 자구책을 비롯, 10월 이후에는

업계 평균 1 0 ~ 1 5 %의 감산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.

지금까지 100% 조업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나 자동차, 가전, 주택 등 대수요처를 포함, 올해

에도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, 한국 제품의 본격적인 수출공세가 표면화될 것으로 보

여, 일본의 석유화학 설비의 감산상태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에 폴리올레핀 각 기업들은 1 ~ 3월의 비수기에는 감산을 실시, 수급균형을 꾀함과 동시에

80~85% 가동을 전제로 한 가격체계를 구축하고, 구체적으로는 9 2년 4월을 목표로 k g당 1 5엔 폭으

로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.

한편, 일본 유니카는 미국 유니온카바이드( U C C )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용

의 LLDPE 수출을 일부 특수그레이드를 제외하고 올해부터 중지키로 했다.

동남아의 폴리에틸렌 시장이 사우디와 한국 제품의 유입으로 악화하고 있고, 출혈 수출이 계속되고

있기 때문에 U C C도 이것을 인식, 독자적으로 제품을 공급키로 했다.

일본 유니카는 수출중지와 일본의 경기후퇴에 따른 수요의 저조로 적어도 9 2년 제1 / 4분까지 폴리에

틸렌 생산량을 20% 감산, 공급키로 했다.

일본유니카는 폴리에틸렌을 수출하는 최대 메이커로 현재 폴리에틸렌에서 UCC 프로세스 연산 1 1만

톤을 생산하고 있고 필름 그레이드(코폴리머), 전선그레이드, 성형그레이드 등 특수화에 주력하고

있다.

동남아시아 시장의 폴리에틸렌은 걸프전 종결 후, 수요부진이 표면화되고 사우디 및 일부 한국 제품

등이 유입, LDPE 가격이 톤당 7 8 0 ~ 8 0 0달러에서 지난해 1 2월에는 7 3 0 ~ 7 6 0달러로, LLDPE는 7 0 0달

러선에 거래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2 / 1 >


